
몸소 잡아주신 터전 

 

2015년 2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과학기술전당건설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건설장에 게시한 조감도를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과학기술전당에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숙식할수 있도록 이곳에 숙소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과학기술전당가까이에 숙소를 건설하면 여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모로 편리할것

이라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숙소자리를 어디에 잡으면 좋겠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선뜻 대답을 드릴수가 없었다. 

당시 해당 일군들은 과학기술전당을 건설하면서 좀 작은 능력의 숙소도 함께 건설

하는것으로 예견하였지만 숙소를 건설할 마땅한 자리까지는 잡지 못하고있었다. 

일군들이 이에 대하여 솔직히 말씀드리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숙소능력이 

너무 작다고 하시면서 그보다 2배이상능력의 숙소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어 과학기술전당총설계도를 자세히 살펴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어느한 

곳을 가리키시며 숙소를 충성의 다리에서뿐만아니라 강건너편에서도 잘 보일수 있

는 장소에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숙소를 과학기술전당옆 부지에 건설하여야 충성의 다리에서 보아도 

보기 좋고 과학기술전당에도 어울릴것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잡아주신 과학자숙소의 위치는 참으로 리상적인 

자리였다. 

과학기술전당이 훌륭히 완공된 그날 설계일군들은 과학자숙소를 격정의 눈길로 

다시금 바라보았다. 

 

 

 

 

 




